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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위해
연구를 진행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8.25) >

◈ “삼성동 GBC 공사 빨라진다”...개발지연 주범, 공공기여 개선 착수

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

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공공기여 제도*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, 원활한 

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(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, ’24.5~’25.1)을 

진행 중입니다.

     *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,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

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(국토계획법 제52조의2)

□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

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

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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